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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가스 매장량 250년 소비수준
IEA, 혈암 단층 속 비통상 가스 포함하면 2배 … 추출 여부 불투명

세계 가스 매장량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250년 분량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IEA(국제에너지기구)의 소피 코르보 시니어 가스 전문가는 1월20일 BBC에 “혈암과 단층에 있는 비통상적

인 가스 덕택에 매장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가스가 묻혀있을 수도 있다면서 새롭게 나타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

있다고 말했다.

또 “통상적인 가스도 60년 분량이 확인됐으나 탐사기술이 발전하면 또 다른 60년 분량을 확보하는 것도 가

능할지 모른다”며 “세계 가스 매장량은 920조㎥에 달해 수요의 300배가 넘을 것”이라고 추측했다.

그러나 비통상적인 가스를 어떻게 뽑아낼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.

미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스 수입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2009년 세계 최대 가스 공급국으로 위상이 바

뀌었다는 것이다.

코르바는 미국이 폭파기술 발전으로 이전에는 뽑아낼 수 없던 혈암에서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

것이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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